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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NO2와 오존의 기준농도 
초과양상에 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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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오존의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넘어서는 곳이 빈번

하게 발견되었고,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이 월드컵  유치 등과 같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

현안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. 

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약 11년의 기간동안, 서울지역 대기오염 자동 측

정망을 중심으로 관측된 기준항목들의 농도자료를 토대로 환경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자

료들만 선별적으로 분리한 후, 분석에 활용하였다. 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은 현재 서울시

내 31개 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성 대기오염 물질 (SO2, TSP, CO, NO2, O3등)을 연속 측

정하고 있다. 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목 중에서 대기질 환경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성분

으로 간주할 수 있는 NO2와 오존을 택하여,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.

  NO2의 초과농도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, 1995년과 1997년을 제외하고 환경기준 

초과 빈도수가 한자리에 머물렀으나 2000년 34회를 기록하였다.  각종 차량과 산업시설

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NOx 와 NMHC(non-methane hydrocarbons)의 대량 배출

은 광화학 반응을 촉진하여 오존농도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(정용승과 정

재섭 1991).  오존의 연도별 환경기준 초과 빈도수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

1994년의 약 200회의 초과횟수를 제외하면 약 100회 내외의 초과 횟수를 기록하였다.  

하지만 그 이후 1996년부터 매년 초과횟수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초과횟수가 300회를 

넘어서고 있다.

  NO2와 오존농도의 공간적인 분포경향을 알아본 결과 NO2의 경우 서울의 서쪽 지역이 

동쪽 지역에 비해 기준오염 초과 현상이 더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었다.  이와 같이 남서

쪽에서 두드러진 빈도증가는 주로 김포공항이 인접한 화곡 지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

인되었다.  오존의 경우 NO2의 경향과는 반대로 서쪽지역보다 동쪽지역이 비교적 발생빈

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 이러한 현상은 동쪽 지역이 풍하지역이므로, 여러 가지 2

차 오염물질의 발생에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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